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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벤처투자 블루오션으로 급부상
- 인천 지역 제1호 VC(벤처캐피탈)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개소 - 

  - 인천, 벤처투자 기회의 땅으로 기대 -

인천시가 벤처투자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밴처캐피털(벤처기업 투자 전문회사, 이하 

VC)기업,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의 인천 유치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

다.

지난 8월 액셀러레이터 탭엔젤파트너스의 인천 이전에 이어 추진된 

이번 투자창업회사 유치 성공은 인천시의 적극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

성 노력에 따른 결과물로 벤처투자 블루오션으로서 인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 10월 경기 판교에서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한 노틸러스인베스트

먼트는 내년부터 인천 지역 제1호  VC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이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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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운영하던 2개의 VC사가 2011년 자진

반납으로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가 인천지역 제

1호 VC가 됐다.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 임성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노틸러스 벤처파트너스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VC로 국내 기업의 글

로벌 진출 지원에 특화된 투자기관이다. 

현재 운용자산(AUM)은 약 1,400억 원으로 총 25개사 투자 포트폴리오

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업 출신의 전문 심사역이 팀을 이뤄 투자기

업의 오픈이노베이션과 글로벌 진출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경기 판교에서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내년부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성원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강남과 판교가 중심이었던 벤

처투자 생태계에서 인천이 벤처투자의 블루오션으로 입소문 나고 있

다”면서 “최근 인천의 스타트업 파크 유치, ‘인천혁신모펀드’ 조

성, 송도의‘K-바이오랩 허브’선정 등 적극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으

로 인천 지역의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사업에 더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며 인천으로의 본사 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항만, 공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인 인천에서 

유망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해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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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그동안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벤처투자의 불모지이던 인천

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왔

다.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한 6,000억 원 규모의 ‘인천혁신모펀드’는 상

반기 3개 분야(공유주거서비스, 지식재산, 벤처창업)에 45억 원을 출

자해 총 1,578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으며, *모펀드 형태의‘인천

혁신 모펀드 제1호’결성을 11월 완료했다.

*모(母)펀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그간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

울·경기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인천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 재원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인천시가 벤처투자의 또 다른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